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

‘조난버튼 연습기’개발

- 어민 대상 조난버튼 누르기 현장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-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이하 ‘KCA’, 원장 이상훈)은 어민들이 언제든지

SOS 구조신호 발신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선박 조난버튼 

연습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.

□ KCA는 어민들이 해상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조난버튼을 누르는 것에

익숙하지 않아 구조 신호를 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

해결해 보고자 연습기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
□ 이번에 개발한 조난버튼 연습기는 선박에 설치된 무선장비와 동일한

모형으로 제작되어 실제와 똑같은 방법으로 3초 이상 구조버튼을 

누르면 경고음이 발생된다.

□ 이상훈 원장은 지난 7월말, 목포 북항에서 어민들에게 조난버튼 

연습기 사용방법을 교육하였으며, 어민들의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

조난버튼 사용 안내 스티커도 선내에 부착하였다.

방송통신전파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CT 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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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8월 7일과 8일에는 여수, 진주, 포항을 방문해 어선안전조업국 등 해상

안전 유관기관들과 조난버튼 연습기 교육 동참을 포함해 해상 이동

통신 음영지역 개선 등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

협력해 추진하기로 하였다.

□ KCA는 조난버튼 연습기 교육으로 앞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조난 

구조버튼 이용을 통한 신속한 인명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

하고 있다.

□ 지난 7월, 해경과 합동으로 SOS 구조버튼 챌린지에 참여하기도 했던

이상훈 원장은 “KCA는 해양사고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

조난구조 버튼 누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”

라고 밝혔다.



▲ 이상훈 KCA 원장(오른쪽)이 어민들에게 선박 조난버튼 연습기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.


